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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상 1, 3,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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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한나는 젖 뗄 때까지 사무엘을 기른 후, 

성막으로 데려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로 알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사무엘 : 저를 부르셨어요?

제사장 :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은 후 비로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사장 :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하라.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은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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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많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은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고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과 
번개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쳤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벧엘, 길갈, 미스바, 라마 등 이스라엘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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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오늘의 공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무엘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과 오르바는 각각 어떻게 하였나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어떻게 행했는지 그림과 말씀을 참고하여 써 보세요.

사무엘상 7:3~4 사무엘상 7:9 사무엘상 7:15~17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20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나요? 다음 중 자신의 모습
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 보세요. (            )

① 맨날 똑같은 말씀.

이제 지겨워!

③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실천해야겠다.

② 말씀 잘 들었으니까

오늘은 신나게 게임해야지!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6장 중 한 
장을 골라 읽고 그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말씀

(에베소서            장            절)

위에서 찾은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땠는지 써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삶의 중심

어떤 마을에 부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
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금고 열쇠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 왜 열쇠를 달라는 거니?
아들 :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요.
아버지 : 기도를 이루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들 : 금고를 열어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